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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앉은다리저편으로거대한검은몸뚱

이가한낮의열기를식히며밀림의소파에몸

을잔뜩묻고쉬고있는듯하다.흡사지쳐힘

없이 옆으로 떨군 머리와도 같은 거무스레한

앙코르의 건축물 뒤편 하늘에 발그레 석양이

물들면서 건축물 창 사이로 비치는 반짝이는

빛이흡사날카롭게날쏘아보는것같다.

사람들에게발견되기전몰락한제국의건축

물들은, 밀림의울창하고무성한나무이파리

사이로변함없이빛나는수많은별들을바라보

며무슨생각을했을까?

세월속에사라진제국의영광은밀림속에

서다시잠을깼다.우리가사는지구의곳곳에

서는일찍이수많은문명들이피어나전성기를

누리다가어느틈엔가사라지곤했다.자연속

에서태어나그위용을한껏뽐내다가다시자

연으로돌아가자연과함께뒤엉킨것이리라.

그문명들은나름대로의특색을갖고있었으

며, 오늘날까지도어떤것들은신비의베일에

싸여많은수수께끼를남긴채깊은관심의대

상이되곤한다.그대표적인문명의하나가이

곳캄보디아밀림속에서피어난제국의영광

앙코르일것이다.

앙코르와트의재발견이후그엄청남규모와

화려함등이세상을놀라게하면서많은추축

을낳고있지만,오늘날까지도이앙코르유적

의풀리지않은수수께끼가하나둘이아니다.

그중에서도이엄청난문명의멸망에대해

서는어느누구도명확한답을내리지못한채

궁금해하고있을뿐이다.

제국의 용사들이여! 그들은 과연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사라져버렸는가?

세상사돌고돈다고한다.모든게변한다.그

대로인것은없다. 때로아무일없을듯했던

삶은갑작스런변화로혼돈에빠지기도한다.

운좋게도편안함을유지하던내모습이어

느순간어떤어려움을겪게될지모를일이다.

올바른삶을살고있는것일까? 혹닥쳐올어

려움에는얼마간의대책은갖고있는것일까?

인간의능력으로모든것을대비하는것이란

무모한일일지모르나미래를위해좀더다른

방식으로내삶의후반부를생각해볼일이다.

기다란팜츄리나무몇개와어울려잔잔한

숨을고르는앙코르와트의거대한몸뚱이위로

압살라 천녀들의 춤사위와 바이욘상의 신

비스러운미소, 그리고음악소리가오버랩된

다.밀림곳곳에서오늘도앙코르의영광은살

아숨쉬고있는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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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과자연의조화…앙코르와트의미소

어둠속에묻힌앙코르와트사원.

노을에잠긴앙코르와트.

압살라 천녀

바이욘사원.

<8>캄보디아-김해성


